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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류 파종기 및 월동기의 기상요소 변화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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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가을 맥류는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5월에 수확하여 다른 작물보다 생육기간이 길고 기상조건, 재배방법, 비배관리 등 여러 

요인들이 전 생육기간을 통하여 각 발육단계마다 영향하며, 특히 월동기의 기상환경은 맥류의 생육단계나 출수기의 조만을 

통해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. 현재 기후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,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 ‘90년대 이후 겨울철 기온상승은 기후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변이 폭이 커지고 있으며 

올 1월과 2월에는 유래 없는 한파로 내한성이 약한 귀리 뿐 아니라 보리와 밀의 피해면적도 많았고 생육재생기도 늦어졌다. 

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의 온도, 강수량, 일조시간등 기상요소의 연차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맥류 재배법 개선의 기초자료로 

활용하고자 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전주지역의 1980 ∼2018년 동안의 기온(평균, 최고, 최저), 강수량 및 일조시간의 일별 기상자료를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아 

분석하였으며, 유묘기와 월동기, 각 월별, 각 월의 상순, 중순, 하순별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평균 및 합계를 구하였고 각 기상요

소의 연차간 추세를 보기위하여 단순회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 변화율인 회귀계수와 회귀식의 적합성을 보기위한 유의 확

률값(Pr)를 구하였다.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의 proc reg 프로시저를 이용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전주지역에서 지난 38년간 가을 맥류 파종기인 10월 부터 이듬해 월동이 끝나고 생육재생기가 지난 3월까지의 월별 기상요소

의 평균값 및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. 월별 평균기온의 변이계수는 10월∼11월(7.4∼18.1)보다 월동기인 12월∼2월(75.2∼

303.9)가 훨씬 커 겨울철 연차간 변화가 심하였다. 모든 월에서 기온이 상승하였으나 10월(회귀계수 0.054℃/년)과 2월(회귀

계수 0.076/년)의 기온상승이 뚜렷하였고 이는 10월 하순과 2월 하순의 기온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. 그러나 1월 최저인 해는 

2011년, 12월 최저인 해는 2005년으로 2000년 이후 기상 변동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었고, 10월∼3월의 평균기온은 최고기온

보다는 최저기온과 상관계수가 더 커 평균기온 상승은 최저기온 상승이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. 월별 강수량은 연차간 변

화가 크고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10월∼11월에 - 0.86mm/년, 12월~2월에 - 0.44mm/년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조

사되었으나 회귀계수의 유의 확률값이 컸다. 2010년 이후 비가 많이 오는 해가 많았고 10월 최고강수년은 152mm가 내린 

2016년이었으나 11월 최저강수년은 3.1mm가 내린 2017년으로 연차간 변이가 컷다. 일조시수는 12월(회귀계수 -0.013),1월

(회계수 -0.1)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3월은 일조시수의 증가(회귀계수 0.61시간/월/년, 유의확률 0.133)가 비교

적 뚜렷하다. 그러나 2010년 3월에는 강수일수와 흐린 날이 많아 일조시수가 조사기간 중 가장 적었고 1월의 일조시수는 최저

기온과 높은 부의 상관을 보여 최저기온이 낮을수록 일조시수는 길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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